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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고병원성 AI 특별방역대책기간 종료 후 오리 재입식에 따른 방역대책 알림

1. 관련 : 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1563호, -1564호, -1565호('24.2.27.)

2. 오리 사육제한(휴지기) 기간 종료, 방역대 해제 등에 의해 3월부터 본격적인 오리 

재입식이 예상되어, 오리농가에 대한 방역관리 강화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3. 이에, 우리 부는 오리 사육농가 증가 등에 따른 고병원성 AI 추가 발생 방지를 위해 아래와 

같이 방역대책을 마련하였으니, 검역본부, 지자체 및 관련 단체 등에서는 대책 추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리 재입식에 따른 방역대책 

   ○ '관심' 단계 하향 시까지 오리농장 집중 점검

     - (재입식 점검) 사육제한(지자체 휴지기), 방역대 해제 등 장기간 오리 사육이 없었던 

농가에 대한 환경검사 및 2단계 점검으로 방역 미흡 농가의 재입식 차단

       * 현장점검 시 농가에 AI 전파 차단을 위한 행정명령 및 공고 시행 연장사항 등 방역수칙 준수

사항에 대한 교육·홍보 실시(검역본부, 지자체)

       * 매주 재입식 대상 농가의 재입식 현황 파악·관리(계열사, 지자체)

     - (방역실태 점검) 전국 오리 사육농장에 대한 소독 실시 여부 및 방역수칙 준수여부 

점검* 시 재입식 농가(약 165호/3월)에 대한 추가 점검 

       * 고병원성 AI 특방기간 종료에 따른 방역대책 중 현장점검(오리 326호)

     - (All-in All-out 농가 입식점검) 방역지역 외 오리농장의 입식 시 입식 전 점검(지자체)

   ○ 강화된 검사체계 유지

     - 3.15일까지 사육기간 중 3~4회 검사체계* 유지, 3.18.~ 3.26일(예정)까지 전국 오리

농장 일제검사 추진

       * (4회 검사) 발생 시·군 및 방역지역 내 육용오리, (3회) 그 외 지역

     - 3.15일 이후에도 심각 단계 시·도는 방역지역 내 강화된 검사체계 유지(3~4회)

   ○ 계열사 방역관리

     - 계열사별 방역관리계획에 따른 계열농가 방역관리 강화체계 유지

     - 오리 이상 유무, 방역수칙 준수 여부 등 매일 유선점검, 격주 현장점검(~3.31) 및 

결과 제출(시·도)           * AI 발생 시 해당 계열사는 매주 현장점검 및 결과 제출

     - 매주 오리 계열사와 회의 개최 및 방역 추진상황 점검, 교육·홍보(우리부, 전남·북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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